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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京 守

〈社會敎育科)

I . 序 論

敎師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어느 사회에서나 대단히 크다. 그것은 교사가 인간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체적인 원동력이 되는 人間의 成長을.도와 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

에서 오는 것이다. 교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으며， 敎育의 歷史는 인간의 역시­

만큼이나 걸다. 교사가 젊은 세대들을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o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게을리 할 때에 그 사회가 일관성있게 말전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入間의 成長을 도와 주는 교사의 역할은 산업사회에 오면서 사회가 전문화

되어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사회적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더욱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

다. 우리 나라 역시 결코 예외는 아니다. 해방 후만 생각해 보아도， 第 2 次大戰後 새좁게

탄생한 新生國의 國家發展을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려는 도덕교육이

계속 강조되 어 왔다. 특히 산업화가 가속화된 70년대 이 후에는 人間性의 소외블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急進思想의 혼미 속에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敎師들이 학교에서 학생을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해 볼 때에 가강 핵심이 되는 것은 學習指導 또는 敎科指導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물흔 학생의 학교밖에서의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행동 또는 학습시간 이외의 활동도 지도하

지만 敎科를 통한 學習指導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안할 수 없는 일

이다. 학습지도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도록 지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敎科의 조직을 통하여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를 학숨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물론 그 교과가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는 態度와 價f直觀 등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學習指導는 학교에서 학생들 활동의 가장 중요한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 학숨지도블 표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도

* 이 연구는 1986학년도 학술연구 조성벼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며， r敎科數育學의 體系的 짧展을

위한 liff究」의 -部엄 .

- 37-



38 師大論뽑 (34)

와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 성장에는 물론 지식의 획득과 임격의 형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례， 이처럼 중요한 學習指導의 내용을 구체적무로 다시 한번 살펴 볼 때에， 그것은

敎科의 문제로 귀착한다. 그리고 敎科는 그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學問的 背景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 초 • 중등학교의 「社會科」라는 교과는 政治學이냐 經濟學과 같

은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초 • 중등학교의 「敎科」를 구

성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敎師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사회과」라고 하는 교과목의 두 개 영역과 관계를 갖게 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敎科의 내용인 학문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 교과를 어떻게 구성하고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연구가 교사에게는 모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직정적￡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敎科敎育이며， 그것은 師範大學에 기대되는 핵심적인 임무라는 것도 쉽게 이해

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학문을 연구하는 얼에는 상당한 관섬을 표시해

왔￡냐， 敎科를 연구하는 일에는 비교적 소홀히 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師範系

大學 評價實施委員會， 1979:85-89).

그러 나， 1980년대 에 오면서 國民의 基魔敎育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초 • 중등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師範大學의 敎科敎育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1984년과 85년에는 정부가 해외에 파켠하는 국비유학생a로 敎科敎育 전공자블

선발하여 해외에 유학을 보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설랩되어 교과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육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5년도에는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의 전 學科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1986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사과정은 대학의 창설

이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사뱀대학의 전 학과에

敎科敎育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이 독핍적 o로 설치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법대학 대학원의 기본목표와 교과교육의 교육과정， 전공학문과

목과 敎科敎育의 관계， 사법대학과 기타 대학 특히 안문대학이냐 자연대학 등과의 관계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우나 쉽게

결론을 내려지 못한 문제들이었다. 이제 이 문제들이 師範大學 博土課程 설치와 함채 다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本橋의 目的은 師範大學 敎科敎育 碩 ·博土課程의 발전을 위한 과

제로서 (1) 사범대학 대학원의 목표와 교과교육 본질의 명확화， (2) 교과교육 교육과정의

체계화， (3) 사법대학 교과교육 석 •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의 문제 등 세 가지를 제기

하고， 그 해결의 방향을 시사해 보는 데에 있다.

이 昭究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사법대학 대학원의 교과교육과정 전반외 과제를

서술하려고 하었오나， 구체적인 서술은 펀자가 소속되어 있는 社會敎育科의 예에 주로 집

중하었다. 또 사법대학 대학원 과정의 발전과제에는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목표， 교육

과정， 운영의 문제 외에도 시절과 행 •재정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은 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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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여기서는 주로 目標와 敎育課程운영의 문제를 취급하었다. 이

없究는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흔적으로는 敎科敎育의 本質을 구명함무로써， 교육학

의 발전에 공헌하고， 정 책 적우로는 사범대학 대 학원의 교과교육 석 • 박사과정 의 교육과정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n. 大學院 敎科敎育學科의 目標와 敎科敎育의 本質

사법대학 대학원에서의 敎科敎育의 말전을 위해여 가장 먼저 제기해야 할 과제는 대학원

교과교육학과의 목표와 교과교육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이것은 왜 사범대학

대학원 교과교육학과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먼저 검로하고

현황과 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師範大學 大學院 敎科敎育學科의 目標

먼저， 사범대학 대학원의 目標를 살펴보겠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교사양성 기관

이라고 하는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학문연구와 교육계의 안력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블 을 수 있다. 學問없究에는 敎育學과 敎科敎育의 두 영역을 블 수 있￡며， 교육

관계의 A力養成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양성，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

교육행정의 지도자 등￡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鄭元植 등의 연구에서는 사뱀대학

대학원과정의 목표를 φ 敎育學 전반에 걸친 학문적 연구 수행， cz> 敎科敎育 영역의 학문

적 연구수행，(3)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영역의 교수 및 연구원 양성， @현직 중등학교 교

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특수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師範大

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敎科의 대학원 과정 중에서 교육학의 지원을 펼요로 하는 學科에

대한 敎育協同課程의 제공 동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鄭元植 이외 2人， 1981:28-29).

李元植 등의 大學院 敎科敎育科 敎育課釋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범대학 대학원의 목표블 @

교육학 및 교과교육 영역에 대한 연구와 교수， 연구요원의 양성，CZ> 현직 교사에 대한 敎

科別 자질향상 등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李元植 이외 3人， 1981:9-15).

사범대학 대학원과청의 목표라고 할 때에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교육학 및 교과교

육 영역을 다 함께 ￡함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특수영역의 전문가나 협동과정 등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敎科敎育 영역의 學科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敎科敎育 관련학

과의 目標는 교과교육과 직접척무로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원 교과교

육학과의 目標는 @ 중등학교 및 대학 등 각종 교육껴관의 교육현장에서 교과교육을 담당

하는 교사와 교수 등의 교육안력 양성，CZ> 각종 교육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교과교육융

담당할 연구인력 양성，(3) 교육행정계의 교과교육관련 지도가 양성 등을 제일차적인 것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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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敎科敎育 관계의 학과라고 해서 그것 이외는 연구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 졸업한 후에 일생동안 敎科敎育 영역에서 직업

적우로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학문의 연구는 각 영역이 관련되어

있우며， 어느 한 영역을 다른 영역무로부터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다만 師範大學 大

學院 敎科敎育學科의 존재의미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는 제일차적인 목표효 敎科敎育과

관련된 교육안력， 연구인력， 교육행정의 전문가 등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인 목표는 다음에서 검로할 교과교육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때에 분명하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 敎科관련 學科의 목표를 이상과 같이 설정하는 데에는 최근에 기대되는 대학원의

역 할에 관한 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 유가 있다. 종래 에 大學院은 주로 대학교수를 양성

하는 것오로 인식되어 왔￡나， 대학원의 양적 팽창， 산업’화의 진전부로 대학 이외의 사회

현장에서 專門的인 쩌口識과 기슐을 가지고 있는 專門人力을 요구하는 경향이 곱격하게 증가

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서 대학원은 대학교수 이외에 교육현장이나 연구기

관， 행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중견지도자의 양성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敎育

學 分野 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大學院 課程의 의미가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달라지게 됨에 따라 師範大

學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의미도 재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사범대학의 대학원그과정

중에서 碩士課程의 졸업 생들은 상당수가 중 • 고등학교 敎師로 근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교육대학원의 팽창과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심해졌고， 고교 교사들

의 學歷의 상승 등￡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

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한 편이 q(Freeman， Richard B., 1976). 교육연구기관에서도 석사

과정의 졸업생들은 책임연구원무로서의 위치보다도 책엄연구원을 보조하는 위치에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을 國內外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博士課程은 이와는 달리 大學에

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연구기 관에 서 책 힘 연구원의 기 능을 담당할 수 있는 능

력자를 양성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 敎育行政의 실무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을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소유자에 대한 요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볼 때에 석사과정의 일부 학생들은 敎育陽究 및 敎育行政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박사과정무로 진학하게 되지만， 상당수는 고교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주로 래학교수 및 교육연구기관의 책엄연구원， 교육행정계의 전문지

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사법대학 대학원의 敎科敎育學科의 목표는 그 교

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맡게 될 이상과 같은 엽무와 관련하여 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도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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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科敎育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과교육의 본질에 관하여 교과교육학과의 교수을은 물론

초 • 중퉁학교의 교사와 교원양성기관의 학생들이 명확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초 •

중등학교의 학교교과목인 敎科는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동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또는 몰리학， 화학 등의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學問 그

자체를 교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묘로 敎科敎育의 본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

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풍의 이른바 기초적인 學問과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敎科와의 관계이다. 이 문제에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大學院 과학

교육과의 교육과정을 연구한 李元植 등은 이 문제 의 어 려움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科學敎育은전운학문이며， 과학교육자는전문직 학자인가? 교육기관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면 과학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순수 자연과학인 과학과 인문 • 사회과학적 인 교

육학이 직결띈 ‘체계를 갖춘 同化된 學問’무로서의 동질성을 지닐 수 있겠는가? 이와 같

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科學敎育이라는 것이 일부 과학 일

부 교육이라는 단펀의 萬合S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것인

가?…” 이처럼 순수 자연과학과 과학교육의 관계， 또는 학문부로서의 科學敎育의 性格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科學敎育의 專門住은 점차 그 위치흘 굳혀 가고 있음이 확

실하다"(李元植 등， 1981:1O-1l)고 서술하고 있다.

그려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등이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언데

비하여 敎科敎育은 초 • 중등학교의 敎科目이 라는 점에서 그 차이는 명백해진다고 볼 수 있

다. 교과교육의 한 영역인 社會科敎育 학자들의 견해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62년

에 출판펀 “高等學校 社會科敎育" (Teaching Secondary School Social Studies)의 저 자인 제 임

스 하이(James High)는 社會科敎育을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社會科는 사회과학의 학문

적 발견에 관한 학교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이 수집한 자료는 初 @ 中等學校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적 절하게 통합되고 단순화된다. 이 작업 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

회과의 교사들이다. 교육과정은 경제학， 지려， 역사 등을 바탕우로 조직될 수 있지만， 이

것은 바로 학교에서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현대사회， 사회과， 어떤 째는홈룹(homeroom)

우로까지 불리워지는 것을이다" (High， James, 1962:6-7)라고 서술하고 있다.

敎科敎育으로서 의 社會科가 학문적 법 칙을 교수하는 것보다도 “홀륭한 市民”의 양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도 그 특정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시스트렁크와

맥슨(Sistrunk and Maxon)은 “고등학교 사회과쿄육의 실제적 ;접근" (A Practical Approach

to Secondary Social stμdies)에 서 社會科敎育의 목표를 “현대사회와 같이 복장한 사회에서

는 청소년들이 실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폭넓게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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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市民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社會科敎育은 바로 이

러한 기술을 획득하게 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民主社會의 흘륭한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이러한 능력은 사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필요한 정브의 수집， 다른 사람과의 협동 및 원

활한 의사소통， 역사적 및 공간적 관련에서의 시각형성 등 人間關係， 정치， 경제， 사회，

국제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의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서술함우로써 (Sistrunk，

Walter, E. and Robert C. Maxon, 1972:5) 학교 교과목으로서의 특정을 잘 지 적하고 있다.

敎科로서의 社會科敎育의 본질을 학문적 지식의 전달로 보지 않고 “시민교육:로서의 사회

과” “사회과학우로서의 사회과” “반성 적 탐구력오로서 의 사회 과” 등￡로 규청한 바아르

(Barr, Robert et aI. , 1978: 17-30)의 견해 역시 이와 비슷한 것이다. 19801건대 에 와서 社會

科敎育의 연구에 많은 엽적을 남기고 있는 델슨(Jack L. Nelson) 역시 사회과교육과 사회

과학의 차이 점 에 관해서 “사회과학은 대 략 대 학수준에서 연구와 학술의 증진， 교수 등을

강조하는 분야이며， 社會科敎育은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및 기타의 사회과학을

바탕부로 한 초 • 중등학교의 교과목”이 라고 서술하고 있다(Nelson， Jack L. and John U.

Michaelis, 1980: 5-6).

지금까지 敎科로서의 社會科敎育과 그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社會科學과의 관계를 중심

무로 사회과교육 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를 살펴 부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社

會科敎育은 사회과학을 내용부로 하여 성립하지만， 사회과학 그 자체를 교수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과교육은市民敎育이라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과학의 내용을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적부로 적합하도록 재조직한 학교의 敎科目

인 것이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견하

려고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社會科學者들이 밝히려고 하는 사회현상의 法則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그러한 법칙이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고 보편타당한 원리프로서

정 립 되는 데 에 社會科學의 生命이 있다. 그러나 社會科敎育은 학생들이 건전한 市民ξL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 o면 안된다. 사회현상의 법칙을 발

견하려는 것은 사회과의 근본목적이 아니다. 社會科의 내용은 알기 쉽고， 매력적이며， 흥

미있고， 학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회과학이 진리의 발견과 같은 學問的인 것을 중

요시하고 法則의 발견에서는 신뢰도를 중요시하는데 비하여 社會科敎育에서는교육현장에

서 사회과학의 내용을 현실생활에 알맞게 재조직하고 교수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을 중시한

다. 따라서 사회과교육은 日常生活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쩌性을 개발함과 동시에 건전한 態度와 價{直觀을 정립하는 데에도공현하지 않 o면 안된다.

특히 오늘날 국민학교의 義務敎育 과정이-완벽한취학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폰이거나

와 중학교의 취학률도 98%에 도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80%에 가까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사회과의 이상과 같은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中等敎育은 이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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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집단을 엘리트적인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은 아니다. 國民學校의 義

務敎育과 거의 바찬가지로 .zp:均的인 국민을 대상오로 하여 그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필

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관을 학습하도록 하는 보통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

고 있다. 따라서 敎科敎育ξL로서 의 社會科敎育은 이 러한 중등교육의 정 격 에 적 합하도록 내

용이 이해되커 쉽고， 생활중심적이어야 하며， 국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

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敎科敎育으로서의 社會科敎育의 本質을 이상과 짚이 고찰할 때에 사범대 학 대 학원과정의

교과교육은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 교과교육 담당자의 인격 양성， 교과교육행정계의 지도

자 등을 양성하거 위한 내용을 본질적인 것우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서

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순수한 학문의 연구 그 자체라고 하기보

다 교과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과교육 교육과정과 학습지도블 연구하며， 敎科敎育

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초·중등학교에서의 교과의 지도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다만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學部의 교육을

바탕부로 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그 응용을 위한 연구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세한 방안은 “敎科敎育 敎育課程의 體系化”를 서술할 때에 제시하고자 한다.

3. 敎科敎育學科의 現況과 問題點

위에서 사회교육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大學院에서의 敎科敎育의 목표와 본질에 대하

여 서술하였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대학원 교과교육학과의 敎育課程 實態와 교수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 보는 것이 방향 모색을 위하여 필요할 것 같다. 대학원의 敎科敎育을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공 교수를 확보하고 그 목표와 본질을 바르게 언식하고， 교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연 안될 것이다. 또 敎育課程에 교과교육이 올바르게 개설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논의를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社會科敎育을 중심부로 생각

할 때 에 , 1987년 현재로 우리 나라 大學의 學部課程에는 社會敎育科， 一般社會敎育科 또는

社會敎育科라는 이름아래에 “-般社會 전공” 등의 형태로 강원대， 경담대， 경북대， 공주사

대， 부산대， 서울대， 성신여대， 순천대， 영낚대， 이화여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 등 10

여개의 대학에 社會科敎育의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부산

대 등에는대학원에 사회과교육의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한양대， 경희대， 국민대， 원

광대등 대부분의 敎育大學院에는 사회과교육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

고 서울대에는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이 각 교과교육학과별로 1986년도부터 설치되

어 학생을 모집하였다.

이들 관련 學科를 살펴볼 때에 敎科敎育을 전공한 교수가 확보되어 있지 옷한 경우가 대

부분이며， 교과교육이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師範大學評價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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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의 보고서는 전국 사범대학 교수 1211명 가운데 교과교육 전문가로 기재한 교수는

39명 에 지 나지 않으며 , 단 한 사람의 교과교육전문교수가 없는 대 학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사범대학 교수들이 각자의 專攻學問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敎科敎育에 대한

연구플 소홀히 해 왔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師範大學評價實拖委員會， 1980:86-87).

敎科敎育에 대한 희박한 관심은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敎科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105명 의 社會科 敎師들을 대상우로 사회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이냐고 5단계 의 척도호 물었을 때에， 그들

은 1位로 사회과 교육내용의 개펀을 들었고(4. 22)， 2位로 사회과교육을 위한 학습여건(학

급당 학생수 및 교육풍토흐 등)의 개 선을(4. 17)， 3位로 社會科敎育 方法의 개선을(3. 99)， 그

리고 마지막 4位로 사회과교육 목표의 재조정 및 명료화(3. 94)를 들었다(車京守 外 2人，

1982:20-21).

교사들의 이러한 반응은 社會科에 있어서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의 內容의 개선과 學習與

件의 개 선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변， 學習指훌훌， 교육목표의 채 정 립 등 敎科敎育的인 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들은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왜 교육을 하는지， 또 어떤 방법￡로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과가 나는지， 또 사회과라고 하는 敎科目이 비-람직한 市民의 형성이라고 하는 교육목표

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소흘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碩向은 학습의 내용을 학생들

에게 전달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에 어

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등학

교 敎育現場의 敎師들이 敎科敎育에 대해셔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

사받을 수 있다.

다음， 社會敎育科가 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前記한 13개 의 대학과 일반사회 전공 석사과

정 이 설치되 어 있는 11개 의 大學院 또는 敎育大學院의 敎科課釋을 살펴 볼 배에 敎科敎育

에 관한 科目이 몇 개 되지 않부며， 어떤 경우에는 한 두 과목의 교직과정의 필수과목이

학부에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대학원의 경우에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경희대， 국

민대， 부산대， 셔울대， 성신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원광대， 조선대， 한양대 등

11개 의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84"'-'86 요람에 의하면 社會科敎育 전공의 석사과정에서

사회과 교육론이나 사회과 지도법， 사회과 교재연구 등의 敎科敎育을 한 과목이라도 개

설하고 있는 대학원은 서울대， 인하대， 영남대의 세 곳 뿐이다. 나머지에서는 정치학， 경

제학， 사회학， 법학 등의 교과목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敎育大學院은 대부분 敎科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교사들이 수학하고 있는 곳인데， 社會科의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교과교

육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敎

科敎育 전공학자의 부족， 교과교육에 대한 이 해 의 소홀과 소극적 인 태 도， 대 학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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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敎科敎育 科目의 부족 등이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우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m. 敎科敎育 敎育課程의 體系化

사법대학 대학원 敎科敎育學科의 교과목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가 최근에 커다란 관심

을 끌고 있다. 그것은 敎科敎育에 대한 관심의 점진적인 증가와 함께 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과정은 대학원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짧

究의 方向을 암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과교육의 기본적인 틀과內容， 구

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基本的인 틀

대학원 敎科敎育의 敎科課程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안 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떠한 교과에 있어서냐 마찬가지로 그 교과의 학문적， 실천적 성격에 따

라서 개설할 과목의 종류를 생각해 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교과교육의 영역에서 현

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을 분석함￡로써 교과과정의 방향을 탐색해 부고자 하

는 방법 이 다. 먼저 , 敎科의 學問的， 實錢的 性格에 따라서 교과과정 의 틀을 생 각해 보겠

다. 敎科敎育學은 이 미 그 목표와 본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 • 중등학교의 교과를 구성

하는 지식의 체제와 효율적안 교육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에 교과교육의 발전을

위한 세마나 등에서 말표된 연구는 이 문제에 커다란 시사를 주고 있다. 1987년의 서울대

학교 사범대학 대학발전 세미나에서 李敎熙는 “교과교육의 기본적안 틀은 각 교과의 敎育

史的 說明， 교육철학적 분석， 교육사회학적 이해，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리， 교육방법

의 원려， 교육제도적 이해 등￡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李총k熙， 1987:11). 이

것을 교과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에 敎科의 目標와 本質에 관한 연구， 교과

에 관힌· 歷史的 짧究，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제도 등에 관한 科目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는 그 敎科와 관련된 영역의 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유익한 기준이 된다.

大學發展에 관한 동 세미 나에서 발표된 래 학원 역사교육과의 교과과정 구성에 관한 尹if!:

哲의 연구는 교과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매우 구체적오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 역

사의 본질 및 他 분야와의 관계，~ 교육과정，@ 기다의 세 영역무로 나누고 있다. 역사

의 본질과 다분야와의 관계 에 관한 교과목￡로 역사교육의 역사학적 기 초， 역사와 사회과

교육을 제시하고， 敎育課程에 관련흰 교과목우로 역사교육 목적폰， 역사교육 내용구성론，

역사교육 지도론， 역사교육 교재론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어느 영역에 넣기는 곤

란하나 역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기타로 하여 歷史敎育史， 역사교육 연구법， 비교역

사교육 등의 敎科目을 포함시켰다(尹世哲， 1987:43-45). 尹世哲의 연구는 敎科敎育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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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科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크게 보면， 그는 역사교육의

본질과 역사교육의 교육과정 등 두 영역으로 나누고， 史的 연구， 연구법， 비교적 연구 등

을 따로 제시했다. 敎科敎育의 중요한 내용인 목표론， 내용구성폰， 지도방법론 등을 합하

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것이 그의 특정이다. 앞서 제시한 李敎熙의 플과 尹世哲의 를은

표현은 서로 다르고， 내용의 구체적인 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로 보면 비숫

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의향 펄요가 있다.

다음오로 敎科敎育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

함우로써 교과과정 구성의 방향과 틀을 찾아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과교육에 관

한 박사과정의 논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美國 사회과의 자료를 참고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국 사회과의 구체적인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敎科敎育의 연구영역의 틀을 형성하는 데에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조오지아 대학교의 웹번 (Hepburn， Mary A.)이 1977년에서 1982년까지 의 사이에 미

국의 32개 대학원에서 社會科敎育에 관하여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 394편을 분석한 바에 의

하면 연구논문들은 @ 교육과정 자료 105편 ， ~ 교육방법 100펀 ， @ 학교 조직 , 풍토， 교

육과정 조직 96편 ， @ 교사교육 및 교사의 특정 60편 ， @ 외국의 사회과교육 33편으로 분

류되어 있다(Hepburn， Mary A., 1985:78-80). 가장 많은 부분이 敎育課程에 관한 것이며，

학교조칙 등 교육행정적안 부분과 교사교육에 관한 부분이 상당수를 하지하고 있는 것이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것과 다른 점이다.

또 이 연구에서는 394편의 논문을 맑究의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서술적 연구

177펀， 실험적 연구 105펀， 분석적 연구 56펀， 발전적 연구 29편， 역 사적 연구 22펀， 민족

지학적(ethnographic) 연구 5펀 등이다. 서술적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 질험적 연구는 실

험설계， 분석적 연구는 이론의 비판， 발전적 연구는 정책적 모형 제시， 역사적 연구는 史

的 고찰， 民族誌學的 연구는 인류학적인 연구를 의미하였다(Hepburn， Mary A., 1985:77­

78). 敎科敎育은 교육현장의 교육과 직접적<:>로 관련된 교과목이으로 교육내용의 조직이나

교수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연구에서 寶驗設計가 당연히 펄요하게 될 것이다. 위의 연구에

서도 서술적 연구 다음￡로 실험적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실험척 연구방법

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2. 內容 構成

우리는 위에서 敎科敎育의 성격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과 교과교육에 관하여 행

하여진 최근의 연구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 보았다. 이

두 가지 경 로를 통하여 교과교육에서 구성되 어 야 할 내용은 교과교육의 목표론， 내용구성

론， 지도방법폰， 교사론， 제도와 정책론， 연구방법론， 역사적 연구폰， 비교연구폰 등 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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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大學院 敎科敎育의 법위는 이상과 같은 8가지 의

연구영역을 중심￡로 敎科目을 개설하고 연구와 교수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들 8가지 영역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겠다.

첫쩨， 敎科敎育의 目標와 本質에 관한 이흔적 고찰이다. 왜 그 교과가 성렵하여 그 특징

이 무엇인가를 철학적￡로 고찰할 수도 있우며， 교육목표의 진술방법 등 교육학적인 측면

에서 고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교과에는 그 교과의 성격에 따라 독특한 目標가 있을

것이묘로 이들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둘째， 교과교육 內容의 選擇과 組織， 敎材에 대한 연구이다. 교과교육의 교육과정 또는

敎材昭究， 敎授資料冊究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 지는 영 역 이 다. 전공학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적 인 목표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조직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것

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한다. 敎科敎育에서는 지도방법과 함께 핵심적인 부분이다.

세째， 敎科敎育의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교과교육 지도론， 지도방법폰， 교수론， 교

수방볍론 등￡로 불리워지는 영역이다. 교과교육이 敎育現場과 직접적우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방법의 개발과 연구는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교과교육의 敎師에 대한 연구이다. 職前 敎師敎育， 現職敎師敎育， 교과교육 교사

의 특정과 차질 향상 등에 관한 문제가 흔히 불 수 있는 연구의 내용이다. 敎師는 교육현

장에서 수업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향상은 교과교육의

성공을 위하여 펼수적이다. 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현직연수방안 등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다섯째， 敎科敎育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하나의 교과가 학교에

서 교수되기까지에는 문교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에 따라야 하며， 敎育政策의

方向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社會科敎育과 같이 정치， 경제 등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國家政策의 方向은 교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교과교육에 관한

정책， 교과교육의 제 도， 敎科書에 관한 制度 등이 중요 문제를 구성한다.

여섯째， 敎科敎育 陽究方法올 들 수 있다. 현장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험이

필수적이무로 실험설계블 위한 연구방법의 연구가 크게 요청된다. 과학적 방법 뿐만 아니

라 철학적 • 역사적 방법에 관한 학습도 이흔의 정당화흘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를 응용한 프로그램이 많우묘로 이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팝째， 교과교육의 史的 흉다究흘 들 수 있다. 그 교과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

되어 왔는가를 연구하는 역사적인 분석은 敎科敎育의 方向을 모색하고 당연 문제를 해결하

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일반적무로 敎科敎育이 현재의 문제만을 취급하기 쉽기 때문에

歷史的 짧究를 병행함으로써 문화적 단절을 극복하고 교육의 適合性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개화기， 일제하， 해방후의 軍政시키 등 역사의 대변화를 겪은 경우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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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연구는 敎科敎育의 正體性 확립과 미래의 方向 모잭을 위하여 펄요하다.

여넓째， 교과교육에 관한 比較隔究롤 을 수 있다. 앞서 지적한 史的 연구와 比較昭究는

교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교사， 정책과 제도 등 어느 문제든지 연구과제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급별이나 남녀 사이의 비교 등 다양하게 진행

될 수 있다. 그러나 敎科敎育에서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比較陽究는 교육의 목표， 제

도， 교사의 특정， 내용조직 등을 중심우로 서로 다른 國家나 文化를 대상무로 비교하는 연

구들이다. 교과교육에 관한 일반척인 法則이나 경향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비교연구가 진

행되지만， 자기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도 比較짧究가 흔히 진행된다. 특히 社會科敎育과 같이 정치체제냐 문화적 전통과 관

계가 깊은 경우의 比較昭究는 교과교육의 본질이나 내용을 깊이있게 이해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3. 敎科敎育科目의 構成比率

사법대학 대학원의 敎科課程에서 敎科敎育科目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

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범대학의 대학원 科目은 크게 보아 敎科敎育의 科目과 專

攻內容科目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과교육은 학문적 성격， 연구방법，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순수한 교육학 과목도 아니며， 또한 순수한 敎科

의 內容科目도 아니다. 교육학 및 교과의 內容科目과 밀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

다. 예컨대， 經濟敎育이라고 할 때에， 경제교육의 내용은 경제학의 내용과 깊은 관계블 가

지고 있무며， 경제적안 내용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敎育學의 原理니- 方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敎育學은 교과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불 수 있

다. 따라서 시법대학 교과교육학과의 교과과정은 敎科敎育科目과 敎科의 內容科目의 두 가

지 큰 영역으로 구성되고 그 배후의 지원영역￡로 교육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敎科敎育의 科目과 專攻內容 科目의 敎育學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례， 이들 領域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敎科敎育이라는 것에

주의할 펄요가 있다. 왜냐하먼 敎育學科 이외의 학과에서는 교과교육은 대학원과정의 전공

과목이며， 그 學科의 교육목표와 직접적인 관계블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敎科敎育은 학

과의 목표로서 핵심적인 위치흘 구성하고 있고， 교과의 내용과목이나 교육학의 과목은 그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주변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敎科敎育의

전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敎科의 內容科目이나 교육학

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기본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비율로서 敎科敎育科目이 전체 교과과정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정도

로 하고， 교과의 內容科目과 敎育學科目을 합쳐서 50% 정도로 하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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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법대학 대학원과정 발전계획에 관한 鄭元植 등의 연구에서는 석사과정과 박

사과정에서 모두 교과교육과목과 전공내용과목의 비율을 3: 7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鄭

元植 외 2안 ， 1981:35-36). 즉 교과교육과목의 비율을 30%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敎科

敎育의 구체적인 科目들을 고려할 때에 50%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50%

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學科에서 學部의 학생블에게 설 치하고 있는 교과교육의 基本

科目은 대개 교과교육개론， 교재연구， 지도법 등의 세 과목이다. 태학원 과정에서는 교과

과정의 체계화를 앞에서 서술했을 때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과목으로서 목표론， 내용조

직흔〈교육과정흔)， 지도폰， 제도와 정책폰， 교사흔， 연구방법， 역사적 연구， 비교연구 등

최소한 여닮가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들 주제를 바탕우로 특강 또는 연숨과목을 구성한

다면 과목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이 중에서 목표， 내용， 지도， 제도 등의 4개 의 기본영역

과목과 여 기 에 짧究方法과 比較昭究 등을 합하여 최소한 4과목 내 지 6과목의 교과교육과목

을 이수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석사과정의 27학점 9과목 중에 서 4과목은45%에 해

당하며 박사과정 36학점 12과목 중에서 6과옥은 50%에 해 당하는 것이 다.

이상과 같은 구성비율을 원칙우로 하여 교과내용 과목과 敎育學 科目은 학생들의 연구계

획과 필요에 따라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되도록 많이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學科에서 연구의 법위나 연구의 주제블 선정하는 것은 껴본적무로는

그들의 자유스러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敎科目을 수강하

도록 지정하는 일은 최소에 그치고， 되도록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開故性과 顧通

性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敎育學科目을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적우로 이수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를 언

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는 사법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師範大學

의 욕수성￡로 보이· 대학원과정에서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대

학원 교과교육학과의 전공과목은 敎科敎育이며， 교과교육은 이미 교육학적인 성격을 띄우

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 과목은교과교육을 연구하는지원영역이기 때문에 펼수과목으로 이

수하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연구하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제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즐 위해서는 “경제교육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교과교육을 학좁하고， 敎育學科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이론과 經濟學科에

서 갱제학에 관한 이흔쓸 필요에 따라 학숨하도록 하는 것이다. 鄭jf;植 등의 연구에서도

박사과정과 연결되는 석사과정에서 교육학과목은 필수과목S로 제시되어 있지 않오며 李元

植 등의 연구에서도 박사과정에서는 교육학과목을 펄수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尹世哲

은 교과교육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학의 이론이나 학셜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

학원 과정에서 교육학 과목 이수흘 의무화하는 것은 再考되어야 하며，… 논문제출 자격시

험에 교육학 과목을 펄수로 하는 것도 再考하여 교육학 과목의 이수는 학생 본안과 지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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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재 량에 맡겨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尹世哲， 1987:45-46).

N. 大學院 運營과 관련된 問題

師大論驚 (34)

지 금까지 大學院 敎科敎育의 목표 및 본질을 살려 보고， 이 에 따라 교과과정 의 구성문제

를 검로해 보았다. 이제 대학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敎科敎育學科가 당변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의 해결방향을 시사해 보고자 한다. 석사과정은 이미 설치되어 왔으묘로 관련

문제가 심하지 않￡나，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博土課程은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서 學科의 독립성과 학생모칩의 문제， 어학시험의 문제， 주야간 개설과 석 •

박사과정 통합운영 의 문제 , 논문지 도와 심 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서술

해 보고자 한다.

첫째， 學科의 독립성과 학생표집에 관련된 문제이다. 敎科敎育의 學科 중에서 社會敎育

科， 科學敎育科， 外國語敎育科는 각각 지리， 역사， 일반사회， 물리， 화학， 생물， 영어， 독

어， 불어 등 이들을 구성하는 몇 개의 학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이들을 통합한 형태로 구

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大學校의 경우 이들 學科는 學部에서는 완전히 독렴되어 있고，

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도 이름은 사회교육과 또는 외국어교육과로 되어 있오나 내용장￡로

는 독렴된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독립된 學科에 소속되어 있고 학생모집도

독렵적오로 하고 있다. 따라서 博士課程에 있어서도 學科의 명청은 사회교육과 또는 외국

어교육과 등의 이름으로 설치되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할지라도 학생모집이나 운영

에서는 獨立性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이나 외국어교육이 하나의 統合敎科로 발

전되고 있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있는 것은 사질이지만， 이러한 方向에서 박사과정이 운영

되려면 中 • 高校에서의 敎科目의 統合組織과 이에 따른 사뱀대학 學部의 재조칙， 교수의

초학과별 임명제도 퉁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先行條件무로 고려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學部에 존재하고 있는 各 學科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학생을 모

칩하고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基本原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入學試驗에서 外國語試驗科目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이 입학

시험에서 영어， 제 2 외 국어 ， 專攻科目 등 두 과목의 외국어시험을 치료게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합격 여부가 專攻科目의 시험보다는 외국어과목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가 가끔 있다.

따라서 업학시험에서 外國語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車京守，

黃順奎， 1985:46-49). 각 學科에 따라서는 제 2 외국어보다도 統計學과 같은 연구방법이 연

구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기 째문에 입학시험에서는 영어와 전공과목의 두 가지로

하고， 제 2 외 국어 대신 학부냐 석사과정의 內申成績을 입학시험에서 고려하는 방법도 강구

될 수 있다. 學部의 업학에서도 내신성적이 고려되는데， 대학원의 업학에서 內申成績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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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몇 시간의 시험결과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다. 만약 內申成績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장 질시하기 어려운 과제라면， 外

國語시험의 下限線의 기준을 좀 올려서 일단 기준융 넘어서는 경우에는 입학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學位論文 提出 資格試驗과 관련된 외국어시험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에서

실시되는 영어시험은 지금과 같이 영어를 담당하는 學科에서 전적우로 실시하는 것보다도

專攻學科에서 전공과 관련된 영어시험을 실시하는 것올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영어와 전공영어의 비율은 5: 5 정도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시험은

논문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學科에 업학한 후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a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博士課程의 경

우 자격시험에서 영어 이외에 제 2 외국어 의 시험을 요든 학생들에게 필수로 하는 것은 再

考되어야 한다. 學科에 따라서는 제 2 외 국어보다도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방볍에 연

구를 더 많이 의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統計學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제 2 외국어 시험

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박사학위의 자격시험에서 영어와 專攻科目은 필

수로 하되， 제 2 외국어 의 시험과 統計學 과목의 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이다. 이 때에 통계학의 이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하여 9학점 정도를 이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984년과 1985년에 韓國大學敎育協議會가 마련한 國

內 主몇 大學院의 실태조사를 위한 대학원장들과의 면접에서 대부분의 대학원관계자들이

이 정올 찬성하고 있었다(車京守， 黃趙奎， 1985:51-53).

넷째， 주 • 야깐 개설문제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통합운영문제가 있다. 대학원의 석사

과정은 고등학교의 敎育現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夜間課程을 설치하는 것이 펼요하다. 그러나 박사과정무로 진학할 학생들

을 위한 주간과정의 설치 역시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학원 석사과정

의 목표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指導者養成을 위한 과정과 전문학자 양성을 위한 과정￡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도 석사과정은 論文課程과 非論文課程무로

나누어저 논문과정을 석사논문을 작성하고 박사과정을 준바하는 주간과정무로 하고， 비논

문 과정은 고등학교의 교육현장우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分化는 大學院敎育의 목표를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學生을이 그들의 장래진로블

결정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석사과정과 박사과

정을 통합 운영함오로써 강의플 효윷적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統計學과 같이 공통

우로 아수케 하는 科目은 통합운영을 함￡로써 효율성을 높알 수 있다.

끝으로， 다섯째， 論文指혈에서 委員會制度를 고려 해 야 할 것이 다. 한 學科에 소속해 있

는 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교수가 박사논문을 지도하여 완성하고，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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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의 인사가 심사위원이 되어 논문을 심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한 사람의 지도교수가 논문을 지도하기도 어렵거니와 지도에 전연 참

여하지 않은 심사위원과 論文 作成者 사이에서 논문의 방향이나 해석을 둘러싸고 흔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보다도 지도의 과정에서 철저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를 위하여 3人정 도의 論文指導委員會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논문계획시부터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지도하고， 심사에도 참여하는 제도를 도엽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최근 國民普通觀育A로서 의 中 • 高等學校 敎育의 質的 向上의 문제가 제기되 면서 師範大

學의 敎科敎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범대학의 발천 뿐만 아니라 국민교육의 발전

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1986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

과교육학과에 독립적으로 박사과정이 설치된 킷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S로 여겨

진다. 앞으로 교과교육의 말전을 위해서는 敎科敎育의 목표와 본질을 분명히 하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의 敎育課程을 개 발하며 , 學科의 운영과 관련하여 大學院 敎科敎育 學科

의 성격， 어학시험， 논문지도 등에 관한 문제블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육학 및 교과전공

내용의 두 가지 영역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敎科敎育의 학문적 독립성과 연구방법 등에 관

하여 아직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같은 논의는 교과교육의 말전을 위하

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敎科敎育의 본질이나 영역에 관하여 아직 맹확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옷하고 있무나，

대략 敎科敎育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등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무로 하여 초·중·

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학교의 敎科目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학문적 볍칙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 이 있는데 비하여 교과교육은 학생 들이 흘륭한 國民우로

성장하는 교육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데에서 兩者는 비숫한 면을 가지고 있A나 근본적무

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大學院 교과교육의 교육과정은 敎科敎育의 본질과 목표본， 교과교

육 교육과정론， 지도방법흔， 제도와정책론， 교사폰， 연구방법폰， 교과교육의 역사적 연구，

비교연구 등 8가지 의 영역을 기본적우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 사범대학 대학원의 교과

교육과정 교과목은 크게 보아 敎科敎育과 專攻內容科目￡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교과

목의 구성비율은 兩者를 50% 대 50%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석사과정 27학점

9과목 중에서 4과목은 45%에 해 당되 며 , 박사과정 36학점 12과목 중에셔 6과목은 50%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박사과정의 운영에서는 전공학과의 의사를 존중하여 統計學을 연구의

도구로 인정하고， 學位論文 지도시에는 委員會制度를 도입하는 등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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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師範大學 大學院 敎科敎育學科의 발전과제 몇 가지를 시사하었다. 敎科敎育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대학원 교과목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앞무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금까지 지사한 것은 주로 敎科敎育 그 자체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학원 내부의 프로그램 개발

과 함께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敎師의 資質向上， 초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과밀학급 해

소 동 교육여건의 개선， 교과교육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제고 등 학교 이외의 여러 가지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은 교육현장에서 敎師들에 의하여 교육되는 것

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敎科를 담당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조건의

개선， 사법대학 학부 프로그램의 개선은 불론 현직교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 敎育의 제도적인 면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제도만을 바꾸려는 정책우로

부터 敎室內의 수업을 質的￡로 향상시키려는 교육정책오로의 정책적 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敎室의 授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敎科敎育의 발전이야말로 敎育의 말

전을 위하여 핵심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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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graduate program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in college of educa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social studies education in

secondaryschools. As the important role of secondary school for citizenship education is

recognized, special attention to secondary school teaching is recently increasing. As a result,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ly opened doctoral progrms in secondary school teach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 Under this situation, it is urgently needed to develop graduate

program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for doctoral degree.

From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the graduate program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should offer teaching method courses such as the studies on objective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secondary school curriculum, teaching methods, teaching materials, school

teachers, policy on subject matters, organization and climate of schools, research methods ,

and comparative studies. It must be also emphasized that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uld

study not only scholarly subject courses such as social sciences or natural sciences but also

teaching met1tod courses mentioned above. It is suggested that teaching method courses

should be about 50% of all courses~ This is equivalent to 4 courses among 9 of Masters’,
program, and 6 courses among 12 of doctoral program.


